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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M.AX 확산을 위해
바이오, AI 업계가 뭉쳤다.

-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 개최 -

- 얼라이언스 기획 과제에 올해 230억원, 5년간 총 1,450억원 투입 계획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19.(목) 13:30, 세종대에서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 9월에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의 운

영성과와 산업부의 ’26년 얼라이언스 운영방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기업·

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140여개, 아론티어, 스탠다임 등 AI 기업 70여개를 비

롯하여, 연구소. 학교, 병원 관계자 등 총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

 

  AI 기술이 제조 산업 전반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바이오 제조 경쟁도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빅테크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6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AI 확산을 통해 바이오 제조 역량을 총결집

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AX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 내 바이오 

기업과 AI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6년 바이오 

프로그램형 R&D로 약 230억원(신규과제의 68%)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총 1,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요-AI-소부장 기업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27년 바이오 앵커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바이오 제조 거점 구축사업도 얼라이언스와 공동

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바이오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산업부는 바이오 제조 공정별 핵심 AI 

모델 개발 지원, 핵심 소부장 국산화, 공공 바이오 제조 인프라 구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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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총회(Meet-up Day) 개요

□ (일시) ‘26.3.19.(목) 13:30 ~ 15:00

□ (장소)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 C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 (참석자) 바이오 기업 139개, AI 기업 77개, 학·연·병 64개 등 총 295개(375명)

  * ’26.3.13일 신청 기준

□ (주요내용) AI 바이오 M.AX 얼라이언스 ’26년 운영계획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 개회사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13:35~13:40 5‘  ￭ 축사
생명공학연구원 
고정헌 부원장

13:40~13:45 5‘  ￭ 기념 촬영

13:45~13:55 10’  ￭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 운영계획 산업부

13:55~14:15 20‘  ￭ M.AX 얼라이언스 AI 바이오 분과 추진현황
김주은 교수

이은교 센터장

14:15~14:45 30‘  ￭ 바이오 AI 적용 사례 발표

윤용규
종근당 팀장

이대승
포트레이 대표

14:45~ -  ￭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


